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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

“철도안전 쇄신에 민간 안전전문가의 힘 보탠다”

- 민간 안전 전문가 100명 위촉 ‧‧‧ 한강철교 차량고장부터 긴급 점검 -

□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는 일선 철도현장에서 시설유지보수, 차량정비, 

관제 등 철도안전 전반에 대해 안전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‧관리하기 

위하여 12월 16일 100명의 철도안전 민간자문단을 위촉한다고 밝혔다.

□ 최근 영등포역 궤도이탈, 오봉역 사고 등 철도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

따라 철도안전에 대해서 국민들이 걱정하는 단계까지 이르렀다.

 ㅇ 특히, 어제(12.15) 저녁에는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는 전동열차가 차량

고장으로 한강철교 위에서 멈추는 사고가 발생했으며, 이로 인해 탑승

객은 견인이 될 때까지 2시간 이상을 강추위에 견디며 불편을 겪어야만 

했다.

□ 국토교통부는 어제 발생한 한강철교 사고에 대한 철도공사의 차량유지

관리 실태와 차량고장에 따른 비상대응 조치의 적절성 등에 대한 긴급점검을 

시작으로, 철도공사의 안전관리 모든 분야에 대한 점검을 오늘(16일)부터 

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.

 ㅇ 오늘부터 실시하는 점검은 국토교통부의 철도안전감독관 20명과 철도

차량․ 철도교통 관제․ 철도시설 등 분야별 민간전문가 100명이 팀을 구성

하여 이루어지게 되며, 철도현장에서 안전수칙이나 안전규정이 제대로 

작동되고 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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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ㅇ 민간전문가가 철도안전 점검에 참여함에 따라 종전 철도안전감독관들로만 

이루어진 점검팀이 6개 팀에서 18개 팀으로 대폭 확대되어, 더 많은 

철도현장을 더 꼼꼼하게 점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
□ 국토교통부는 현장점검 결과에 따라 안전수칙 등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

즉시 조치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엄중하게 하는 한편, 개선이 

필요한 안전규정 등에 대해서는 열린 마음으로 검토하고, 추가적으로 

필요한 안전투자 등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.

□ 국토교통부 어명소 제2차관은 “철도현장에서 안전문화가 완전히 뿌리

내릴 때까지 지속적으로 현장 점검을 추진할 예정”이라면서,

 ㅇ “안전은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최우선의 가치로, 철도조직이 

안전을 튼튼하게 다지고 지키는 조직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계기가 되기를 

바란다”라고 말했다.

     


